
[아시아경제 이재익 기자]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 대구점은 대구광역시 일대 쪽방촌 주민들에게 1000여만

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. 

지원 물품은 죽·참치·손 세정제 등 생활용품이며 대구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대구 쪽방 상담소와 중구 행복나눔의 
집에 전달했다. 

대구시 일대에는 약 700여 명의 주민이 각기 3.3㎡(1평) 에 불과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. 특히 올해는 
장기간 폭염과 태풍 등의 날씨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현대그린푸드 측은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쪽방촌 주민들의 일상 생활이 사실상 어려워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
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물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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